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무용계에서 발레는 대중화의 선두주자로 여겨진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사람들이 무용을 이야기할 때 직관

적으로 발레리나의 이미지를 연상하고, 이들의 신체가 보여주는 우아한 이미지는 ‘아름답다’는 미적 반응을 이

끌어낸다. 이러한 인식은 공연의 흥행으로도 연결된다. 공연예술계에서 드물게 스테디셀러로 여겨지는 작품 

역시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와 같은 클래식 발레 작품이다. 일반 공연에 비해 발레 공연은 여성, 주

부, 학생, 높은 교육 수준의 관객이 관람하는 경향을 보인다(박재홍, 2007). 이들 관객은 발레 작품의 의미, 

무용수의 기량, 연출에서 감동을 느끼는데, 감동의 근원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심미적 욕구, 정서적 욕구, 자

아실현 욕구에 기인하고 있다(구희영, 2015). 즉 관객은 발레공연의 감상, 간접체험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연의 성과는 성인발레 수업의 인기로 이어졌다. 전공자가 아님에도 부라보 발레 페스티벌, 발레 

메이트 페스티벌과 같은 성인발레 대상의 축제공연, 콩쿠르에 참여하는 인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간접체험

에 머무른 소극적인 참여자에서 직접체험을 시도하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길 희망하는 발레인구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혼합장르화의 영향으로 전문 공연예술로서 무용의 신체성은 약화되는 반면, 개인 의미 

추구의 차원에서 직접 체험을 통한 움직임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박재홍, 2005). 

 * 이 논문은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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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발레 무용수 및 학생의 교육, 선발, 전문성 개발을 위한 기초개념으로서 발레 역량에 대한 이론적 

개념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무용 대중화의 선두 장르로 여겨지는 발레는 무용수의 신체적 기량과 월

등한 테크닉이 곧 실력으로 여겨진다. 그렇기에 실기를 기반으로 하는 무용연구에서 무용실기와 관련된 테크닉과 

메소드에 관해서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발레 무용수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내외

를 막론하고 연구된 바가 미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레 역량의 개념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예술 분야의 

역량과 무용 역량의 개념을 바탕으로 시사점과 전제사항을 파악하는 체계적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이론적 수준에서 발레 역량의 개념 및 하위 요소(발레신체 및 기술, 발레지식, 발레감성, 발레인성)를 제시하

고 이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발레, 역량, 발레역량, 무용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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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서는 전문 무용수들의 활약이 비약적으로 두드러지고 이를 기틀삼아 한국 발레의 위상이 날로 높아

지고 있다.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 입상하는 무용수,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안무가들의 작품이 연이어 선보이

고 있으며, 국내의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 발레협동조합의 민간발레단, 지역사회기반 발레단에서도 독

자적인 공연과 안무의 기회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공연예술계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발레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발레 무용수들의 활동

과 실력을 학술적,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제시하는 연구 부문은 발전이 미진하다. 무용수는 미적 가치의 전달, 

미적 가치의 창조, 미적 표현의 구현이라는 상호 연계된 미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기능들이 어떻게 수행

되는가에 따라 무용공연의 예술적 성공이 결정된다(황인주, 2012). 미적 표현은 무용수가 행하는 동작과 기술

을 통해 전달되며, 이는 무용수가 공연이나 연습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경험한 것을 통합하여 드러냄으로써 

발휘된다. 그러나 각 무용수들이 어떻게 기량을 늘려가고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가는지는 공식적으로 

알려지거나 전해지지 않는다. 막연한 동작연습으로 발레 무용수들의 역량 개발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혹자는 드레퓌스(Dreyfus)의 전문성 이론이나 부르디외(Bourdieu)의 실천이론이 무용수들의 

몸으로 구현되지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이 실천적인 능력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Bailey & Pickard, 2010). 이는 그간의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등 학문적 배경이나 이론을 토대로 무용수들

의 능력을 가시적, 공식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발레는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가? 한국의 발레 연구는 1966년 오춘자가 이화여자대학교 무

용학회 학술지 『무용』에 게재한 「고전발레의 기법」을 최초로 시작되었다. 발레연구의 동향을 살핀 최근의 연구에

서 시기별 발레연구의 주요개념들을 살펴보면, 1기(1966-1979)는 발레 테크닉의 기본원리와 역사, 2기

(1980-1989)는 발레 작품의 미학적 분석과 비평, 3기(1990-1999)는 기능해부학, 역학, 생리학, 심리학에 기초

한 발레 테크닉과 무용수에 관한 과학적 분석, 4기(2000-2009)는 사회학, 교육학에 기초한 발레 참여와 교수방

법, 5기(2010-2019)는 공연예술로서의 발레와 발레교육을 핵심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홍애령, 박재근, 도소이, 

전은수, 2019). 종합해보면 지금까지의 발레 연구는 무용분야의 전공 영역으로서 주제별 연구흐름의 분석이 구체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연구물에 대한 질적 분석이 어려우며, 선행연구에서 얻어야 할 자료들이 전문화되어 있

지 않아 발레만의 전문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문치빈, 2007; 이수연, 2018). 특히 발레는 무용의 

특성상 많은 연구자들이 무용 기능학에 관련된 동작분석, 기능중심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발레 

영역에서 특수화된 내용과 주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김동곤, 

2008). 발레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발레영역의 연구자들이 학위과정 이후에

도 현장에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연구를 꾸준히 해나가기를 촉구하고 있다(김경영, 2007; 김정민, 2007).

2000년대 이후 발레 연구는 발레를 공연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이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공연과 교

육에 관한 연구로 양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서 발레를 수행하는 무용수나 학생들이 어떠한 역량을 지녀

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다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이는 무용학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무용학 연구에서 역

량이나 전문성의 개념은 2010년 이후로 시도되기 시작했으며 그중에서도 무용교육과 관련하여 관심을 받아왔

다. 무용교육자의 전문성과 교수역량에 관한 연구들이 이론적, 경험적 차원에서 수행되어 무용을 가르치는 사

람이 지녀야 할 역량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수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은혜, 김지영, 권재

윤, 2018; 김혜련, 최창환, 2018; 문영, 서예원, 2018; 송혜순, 황명자, 2017; 홍애령, 2013). 그러나 공연예

술현장에 몸담고 있는 무용수에게 필요한 역량은 상대적으로 학술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다. 무용수가 어떠한 

기량을 갖추고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되며 선발되는지에 관해 더욱 엄정한 기준이 요구되는 반면, 이를 

위한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근거를 모색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홍애령, 석지혜, 임정신, 오헌석, 



발레 역량(Ballet Competency)의 개념화를 위한 체계적 문헌분석 69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36, No.4

2011). 그렇기 때문에 무용 콩쿠르, 대학 무용학과 학생 선발, 무용단의 무용수 선발 등에서 예술 특유의 ‘주

관성에 입각한 평가’라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소수의 영재 판별도구나 국제 콩쿠르의 심사기준 등이 소

개되고 있지만, 대개는 기술의 영역과 예술의 영역으로 양분된 정량적 점수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결정적인 판별은 평가자의 주관성에 좌우되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 무용의 대중화를 이끌어내고 실

기 기술의 가시화가 두드러진 발레라도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발레 역량 개념의 정립이 요청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발레 무용수 및 학생의 교육, 선발, 전문성 개발을 위한 기초개념으로서 

발레 역량에 대한 이론적, 체계적 개념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무용 대중화의 

선두 장르로 여겨지는 발레는 무용수의 신체적 기량과 월등한 테크닉이 곧 실력으로 여겨진다. 그렇기에 실기

를 기반으로 하는 무용연구에서 무용실기와 관련된 테크닉과 메소드에 관해서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발레 무용수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개념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미진하다. 이 연구

에서는 발레 역량의 개념화를 위한 시사점과 조건들을 파악하고자 예술 분야의 역량과 무용 역량의 개념을 바

탕으로 체계적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레 역량의 개념과 하위요소를 이론적 수준에서 제시

하고 이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검증해야할 필요성을 제안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레 역량의 개념화를 위한 예술, 무용 및 발레관련 선행연구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둘째, 체계적 문헌분석을 통한 발레 역량의 개념과 하위요소들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체계적 문헌분석

체계적 문헌분석(Systematic Review, SR)은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연구들을 수집, 분석하여 문헌

에서 제시한 방대한 결과를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와 통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방법이다(한국보건의료연

구원, 2011).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 EBM)에서 현장 실천가와 체계적인 연구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Lewis & Orland, 2004)으로 시도된 것이 최근 교육학, 심리학, 경영

학 등에서 이론연구를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의학 및 보건, 간호학 분야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로 

번역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핵심질문 정의, 문헌검색, 문헌선택, 문헌의 비뚤림 위험 평가, 자료 분석 및 결과 

제시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메타분석과 함께 병행되고 있다(안형식, 김현정, 2014).

그러나 교육학 및 심리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체계적 문헌분석’으로 번역, 사용하며 문헌자료의 수

가 소수인 경우가 많고 이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내용분석과 범주분석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백종면, 2014; 

이옥선, 최의창, 정현수, 윤기준, 2017; Cohen, Manion & Morrison,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용 및 

발레연구의 특성상 양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연구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연구자들의 내용분석을 통한 

핵심질문 정의, 문헌검색, 문헌선택 및 질적 정제, 자료 분석 및 결과 제시의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

구방법상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 대신 체계적 문헌분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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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및 분석

발레 역량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행연구가 국내외에서 미진한 까닭에 이 연구에서는 예술, 무용 및 발레 분야 

연구에서 역량에 초점을 둔 문헌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에 국내연구를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

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196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발레’를 검색한 결과, 2,271편의 학위논문과 

1,647편의 학술논문, 4,195편의 단행본이 출간된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

는 발레 역량에 관한 핵심연구는 매우 부족하여 최종 선택된 다음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주제 및 내용에 관한 체

계적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보다 포괄

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학위논문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표 1>과 같이 총 20편의 문헌이 최종 분석대

상으로 선정되었다. 해외문헌자료는 구글 학술검색(Google Scholar)을 통해 검색되는 자료 중에서 선정하였다.

순 저자(연도) 연구제목 구분 출처

1 이슬기(2019) 무용수의 역량에 대한 무용전공 대학생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2 김지안(2017)
직업발레무용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학의 발레교육 

발전방안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3 정은정(2017) 학교문화예술교육 무용 핵심역량의 경험적 탐색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4 이윤경(2016) 역량기반 초․중등 무용교육과정 내용체계 개발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5 홍애령(2013)
뛰어난 발레교육자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 발레교수전문성의 

재개념화를 위한 발달과정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6
임은주, 

김대진(2018)

중·고등학교 무용전공 희망학생들의 전문무용역량에 관한 

인식 탐색
학술논문 한국무용교육학회지

7
차은주, 

안병순(2017a)
무용 감성역량 모델 개발 연구 학술논문 한국체육학회지

8
차은주, 

안병순(2017b)
지식기반사회에서 무용 인적자원의 역량 증진 전략 학술논문 한국체육학회지

9 홍애령(2014) 발레교수전문성의 개념 및 구성요소 탐색 학술논문 한국체육학회지

10 박재홍(2013) 발레 스탠스에서의 힘 흐름 학술논문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11 박재홍(2012) 발레 스탠스의 목적과 단계별 수행 학술논문 무용역사기록학

12 황인주(2012) 무용공연에서 무용수의 미적 기능에 관한 연구 학술논문 무용역사기록학

13
최의창, 홍애령, 

김나이(2012)
발레교육의 내용으로서 "발레정신"의 개념과 구성요소 학술논문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4

홍애령, 석지혜, 

임정신, 

오헌석(2011)

무용수의 전문성 발달과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학술논문 무용역사기록학

15
김정숙, 

이병준(2009)

무용(교육)에서 요구되는 예술적 역량 척도요인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학술논문 무용예술학연구

16
이병준, 

김정숙(2009)
무용수가 인지하는 예술적 역량 연구 학술논문 예술교육연구

17 이강순(2008) 무용에서의 문화적 역량 학술논문 문화예술교육연구

18
Noice & 

Noice(2006)

Artistic performance: acting, ballet, and

comtemporary dance
단행본

The cambridge 

handbook of 

expertise and expert

performance

19 Ureña(2004)

Skill Acquisition in Ballet Dancers: The

Relationship Between Deliberate Practice

and Expertise

박사학위논문 플로리다주립대학

20
Poon & 

Rodgers(2000)

Learning and remembering strategies of novice

and advanced jazz dancers for skill level appropriate 

dance routines

학술논문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표 1. 최종 분석대상 문헌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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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헌분석에 기반한 발레 역량(BC)의 개념화

1. 역량의 개념과 요소

역량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통칭하고 있다. 한글사전에는 “어떤 일을 감당하여 해낼 수 있는 힘”, 

영어사전에는 “효과적이고 유능하게 무엇인가를 수행하는 능력”(the ability to do something well or 

effectively)이라고 규정되어 있다(윤정일, 김민성, 윤순경, 박민정, 2007). White(1959)가 「동기 부여의 재고: 

역량의 개념」(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에서 역량을 인간이 지닌 개인적 특

성(human trait)으로 언급하면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목되고 발전하기 시작했다. 역량의 개념은 전문성과 마

찬가지로 용어를 사용하는 맥락이나 의도에 따라 의미가 다르고 연구자별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초기 

역량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 McClelland(1973)는 「지능대신 역량 검사하기」(Testing for competency 

rather than intelligence)에서 전통적인 지능검사를 비판하고 검사가 문항에 대한 반응 능력뿐만 아니라, 상황

에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능력은 직업적인 능력이 아니라 리더십이나 대

인관계 기술처럼 사회적인 성취를 통해 삶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McClelland, 1973). 그가 제

시한 역량의 개념은 실제 삶에서 수행하는 것들을 성공적으로 우수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특정 분야에 발휘되는 능력으로 인식되었던 역량의 개념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을 위한 핵심적인 자질로

서 재인식될 수 있었던 것은 1997년부터 OECD에서 수행된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 때문이다(소경희, 2007). 이 프로젝트는 복잡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의 능력

으로 역량의 개념에 주목하여 “특정 맥락에서 요구되는 복잡한 사항들을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 

인지적 능력, 실천적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적 요소들을 활용하는 총

체적 능력”으로 보았다(Rychen & Salganik, 2003). 또한 무수히 많은 역량 가운데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

시 필요한 몇 가지 역량을 핵심역량(key competence)으로 명명하고, 상호작용 능력, 자율적인 행동능력, 여

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소경희, 2007).

최근 역량의 개념은 특정 직무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된 능력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복잡

한 삶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포괄적 능력으로 확대되고 있다(Bolton & Hyland, 2003). 

Mirabile(1997)은 우수 성과자와 평균 성과자를 구분하는 역량의 요소로 KSAOs(knowledge, skill, ability, 

other characteristics)의 네 가지 차원을 구분하였다. 즉 역량이 우수한지 평균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지식, 기

술, 능력, 기타 특성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분야의 역량 요소로 여겨지며 적용되고 있다.

2. 예술, 무용 및 발레 연구에서의 역량

예술, 무용 및 발레 연구에서 역량은 전문성의 개념과 혼용되고 있다. 두 개념은 등장한 시기가 비슷하지만 

전문성의 개념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 반면, 역량의 개념은 인적자원, 교육학 분야에서 2010년대 이후 더

욱 주목받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드러난 핵심역량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량 개념이 전문성에 비해 본인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실무능력이 강화된 개념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도 발레 역량(Ballet Competency, BC)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먼저 예술 분야에서 역량은 ‘예술적 역량’으로 규명된 바 있으며, 이는 각 예술영역에서 필요한 기능을 획득

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며, 여기에는 창의력, 수용력과 표현력, 모방능력, 재현능력, 현실감각, 상상력, 미적 판

단 능력, 감성능력, 미디어 역량 등의 구성요소가 포함된다(이병준, 김정숙, 2009). 이러한 예술적 역량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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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별 하위 역량과 범분야별 하위 역량이 존재하는 데 그 중에서도 무용 분야에서 중요한 구성요소로는 몰입

(호기심, 열정, 목표, 지적수준, 통찰력), 감성(감성적 지각, 신체성, 표현력, 경험), 모방(모사, 연습, 재창조, 응

용, 노력), 미적성찰(수용력, 비평력)이 제시되었다(김정숙, 이병준, 2009).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무용교육 현

장에서 창의성과 예술성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며, 예술적 역량 요인들에 대한 무용교육 문화

장르에서의 창의력 유발과 긍정적인 심리현상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예술적 역량의 중요함을 강조한다는 의미

로 해석하고 있다(위미나, 이병준, 2008).

다음으로 무용 역량은 2008년부터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전문성, 역량, 핵심역량, 감성역량 등 다

채로운 개념으로 접근되어 연구되고 있다(차은주, 안병순, 2017b).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무용관련 역량은 초중등학교의 체육과 역량에서 ‘신체표현역량’(교육부, 2015b), 고등전문교과I 예체능계열 

‘무용분야 핵심역량’으로는 무용창의성, 무용동작성, 무용신체성(교육부, 2015a)의 3가지 하위 요소들이 존재

한다. 이 개념들은 초・중등학교에서 비전공학생과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제시된 개념이지만 실제로 이 역량 

개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에 적용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가장 최근 연구에서 이슬기(2019)는 무용수

의 역량을 신체 역량, 전문성 역량, 인성 역량, 환경 역량의 4가지로 구분하고 무용수의 신체를 반영하는 신체

조건 및 체력 및 관리 요인, 무용수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기능수행, 창의성, 무용사고력, 표현 및 소통능력, 그

리고 사회성과 태도, 무용사랑을 포함하는 무용수의 인성, 경제력과 인맥 등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는 무용수

의 환경 요인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이슬기, 2019).

이상의 분석대상 연구들을 통해 예술, 무용 및 발레 역량의 개념은 합의적으로 규명되기보다 하위 요소들을 

구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역량의 하위 요소들은 2개, 3개 혹은 4개로 구분되었는데 대

개는 2분법적 구성에 기반한 후,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2분법적 구성이란 무용 및 발레 역량을 예술적인 요

소와 기술적인 요소로 구분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Poon과 Rodgers(2000), Noice와 Noice(2006)는 무용

수의 전문성을 표현과 기술의 2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최고 수준의 무용수는 예술가(artist)이자 동시에 기

술자(technician)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발레 전문성을 다룬 연구(김지안, 2017; 홍애령, 2013)에서는 그것이 발휘되는 측면에 따라 발레를 잘하는 

것과 관련된 “발레수행”, 발레를 잘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발레교육”으로 구분하고 하위 요소를 3가지로 구

분하고 있다. ‘기능적 전문성’은 발레를 체계적,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과 경험을 의미하고, 

‘예술적 전문성’은 발레를 감성적, 이상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과 경험을 의미하며, ‘심성적 전문

성’은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인간적으로 대하는 태도와 신념을 의미한다. 

나아가 발레 무용수의 전문성 발달단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3단계에 걸친 전문성의 발달을 제시하였는데, 

‘기술적 전문성 습득단계’는 기본적인 무용기능과 테크닉을 습득하여 한명의 무용수(a dancer)로 성장하고, 

‘독자적 전문성 모색단계’는 무용수로서 자신의 신체와 움직임을 자각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담아내기 

위한 해석과 표현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보유한 무용수(the dancer)로 발돋움하게 되며, ‘창의적 전문성 탐

색단계’에서는 뛰어난 무용수이자 안무가(unique dancer)로 성장하며 무용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

한 관심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애령, 석지혜, 임정신, 오헌석, 2011). 

개념 자체는 다르지만 하위 요소가 유사한 경우도 있었다. 발레 정신은 “오랜 시간동안 발레를 체험하면서 

습득하게 되는 내면적 측면으로, 발레의 핵심을 이루며 발레의 존재를 결정지어주는 가장 중요한 내적 가치”

로 정의되고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신체적, 인지적, 감성적, 영성적 차원으로 구분되었다(최의창, 홍애령, 김

나이, 2012). 신체적 차원은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고, 포지션과 테크닉, 과학적, 해부학적 지식을 적용하는 것

이다. 인지적 차원은 발레를 둘러싼 역사, 철학,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감성적 차원은 발레동작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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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탐구를 바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영성적 차원은 발레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하는 이상향을 추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한 마음가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무용 및 발레 역량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역량의 개념 규명보다는 하위 요소를 구분하

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각 연구자별로 주목하는 개념의 하위 요소와 세부 요소들이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신체 및 기술(테크닉), 지식, 감성, 인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구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저자 개념 하위 요소 출처

예술 역량

몰입 감성 모방 미적성찰 김정숙, 

이병준(2009), 

이병준, 

김정숙(2009)

호기심, 열정, 목표, 

지적수준, 통찰력

감성적 지각, 신체성, 

표현력, 경험

모사, 연습, 재창조, 

응용, 노력
수용력, 비평력

무용역량

신체 역량 전문성 역량 인성 역량 환경 역량

이슬기(2019)신체조건

체력 및 관리

기능수행

창의성

무용사고력

표현 및 소통능력

사회성

태도

무용사랑

경제력

인맥 및 경력

전문 무용역량

무용인성 무용기능수행 무용지식확장 무용창의 무용실전수행

이윤경(2016), 

임은주, 

김대진(2018)

예절과 배려

경쟁과 성장

무용사랑

신체관리능력

음악해석능력

기초실기능력

전공실기능력

표현능력

통합이해능력

지식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

상징화능력

무용사고력

실험시도능력

심리조절능력

무대적응능력

관객소통능력

무용 감성역량

인식 조절

차은주, 

안병순(2017b)

감성인식 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

자기감정인식, 

자기인식, 자기평가, 

자기주장(타인감정인

식, 조직적 인식, 

의사소통, 팀 

정서이해, 팀 

자기평가)

개념화, 공감, 

현실검증, 

시스템사고(대인관계)

자기통제, 자기관리, 

몰입, 성실성, 

영향력, 신뢰성, 

낙관성, 자기긍정, 

자아실현역량, 

충동조절, 

스트레스인내력, 

(타인육성, 리더십)

적응성, 성취지향성, 

영향력, 리더십, 

유연성,주도성, 

융통성, 독립성, 

자신감, 혁신성, 

(다양성관리, 

갈등관리, 유대적 

관계, 팀워크 및 

협동, 코칭 및 

멘토링, 문제해결, 

대면하기, 

행동돌보기, 긍정적 

분위기, 친근한 

분위기, 외부적 

관계구축, 

서비스지향, 사회적 

책임, 변화촉진)

학교문화예술교육 

무용 핵심역량

목표 지식 기능 태도

정은정(2017)

잠재력 개발, 

소통능력,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 소양, 

창의적인 표현능력, 

미적 감수성, 

창의적인 사고, 

공동체성

경험적 지식, 

문화예술지식과 

사회와의 상호성, 

동작성, 무용지식, 

창작

공간감, 

신체감각개발, 

리듬감, 

문제해결능력, 

상상력, 

소통하기, 표현하기, 

잠재력, 심미성

자발성, 공감 및 소통, 

적극성, 공동체성 및 

사회성, 

창의적인 태도, 미적 

감수성, 개방성, 

유연성

표 2. 예술, 무용 및 발레 연구에서의 역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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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레 역량의 개념화를 위한 시사점 및 이론적 규명

문헌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은 발레 역량의 개념을 잠정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몇 가지 전제사항을 상정하였다. 

첫째, 무용 역량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하기에는 무용 장르별 역사와 배경, 동작의 특이성과 테크닉의 발전 및 운

영원리에 차이가 있기에 타 무용 장르와 차별화된 발레 역량의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발레 역량의 개념 정의 

및 이론적 수준에서의 하위 요소 구분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규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 두 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한 이유는 다수의 무용 역량 선행연구에서 비슷한 역량 요소들이 각 연구자의 관점에서 서로 다르게 

범주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무용 역량이라는 명칭 하에 너무도 상이한 하위 요소의 제시는 현장

에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그 원인으로 ‘무용’이라는 큰 개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한국무용, 발

레, 현대무용 등 다양한 무용 전공자들이 연구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 유추하였다. 무용 장르별 역사적 배경과 

동작 및 기술의 원리 등이 상이하므로 중요시하는 역량의 개념 및 요소 또한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 주목하는 발레 역량은 사회적,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역량의 4가지 요소(KSAOs: knowledge, skill, ability, 

other characteristics)를 고려하면서도 ‘발레’라는 특수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역량의 구현이 요청된다.

일례로 발레 역량의 하위 요소로 ‘신체 및 기술 요소’에는 더욱 구체화된 개념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신

체 및 기술 요소에 포함될 ‘발레 스탠스(Ballet stance)’는 ‘발레 양식적으로 움직일 최종 준비가 된 기본자세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개념인 ‘정렬’(alignment)이나 ‘배치’(placement) 등과의 차별성, 즉 ‘발의

자세’,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취하는 자세’ 뿐만 아니라 ‘정신적 태도’를 포함하고 있음을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박재홍, 2012). 발레 역량의 신체 및 기술 요소는 신체적 준비뿐만 아니라 심리적 태도와 호흡

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Lawson, 1975). 일찍이 발레의 기본 포지션과 발의 자세를 정리

한 것으로 알려진 Blasis(1968)는 「무용예술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기초 논문」(An elementary treatise 

up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art of dancing)에서 발레 동작의 테크닉을 정리한 바 있다. 이러

한 고전적인 발레지식 및 이론들이 발레 역량을 구체화하고 하위 요소별 개념을 제시할 때에 구체적으로 정

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체계적 문헌분석을 통해 예술, 무용 및 발레 역량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전제사항에 기초

하여 발레 역량의 개념 및 하위요소를 이론적 수준에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레 역량의 개념은 “발

저자 개념 하위 요소 출처

무용 문화적 역량

지식 기술 태도

이강순(2008)

전인교육, 바른교육

사회성

무용예술교육

전통성

아름다움(미적능력)

전문성, 프로그램 개발

신체표현, 표현성

창의성, 창작활동

감성적 능력

다양성

대중성, 사회성

수용성, 포용성

다양한 교수법

책임의식

삶의 질 향상

발레 전문성

기능적 전문성(발레지식) 예술적 전문성(발레소양) 심성적 전문성(발레심성) 홍애령(2013), 

홍애령(2014), 

김지안(2017)

신체적 지식

테크닉 지식

인문적 지식

예술적 감성
인내, 배려, 존중, 공정, 사랑

발레 정신

신체적 차원 인지적 차원 감성적 차원 영성적 차원

최의창, 홍애령, 

김나이(2012)

포지션, 테크닉, 

기교(기술관련)

신체 인식, 과학적, 

해부학적 

지식(신체관련)

역사, 철학, 

고전예술양식

(문화관련)

해석력, 표현력(감정, 

정서)(동작관련)

음악성(음악관련)

인내, 절제, 예의, 

배려, 성실(태도관련)

자아실현, 이상향, 

절대미, 삶과 

문화로서 

발레하기(이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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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를 유능하고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잠정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발레라는 무용 장르를 포함

하며 역량의 일반적인 정의에 따른 것이다. 

둘째, 발레 역량의 하위 요소는 문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 및 기술, 지식, 감성, 인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간의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예술, 무용 및 발레 역량의 개념은 하위 요소들을 구분하는 것에 초점을 두

었으며 기술, 지식, 태도의 3가지 요소와 인성, 창의성, 영성 등과 같은 1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

나 네 가지 요소들을 규정하는 하위 요소의 명칭은 보다 체계적이며 실증적인 검토를 통해 새롭게 명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이론적인 수준에서 발레 역량의 4가지 하위요소를 ‘발레신체 및 기술’, ‘발레지

식’, ‘발레감성’, ‘발레인성’으로 잠정적으로 명명하였다면,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후행되어 독자적인 개념으

로 정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Ⅳ. 결론 및 제언

한국 발레의 수준은 세계적 수준에 도래한지 오래이다. 이때의 수준은 바로 발레 역량을 의미한다. 발레 무

용수들의 뛰어난 기량, 기술, 예술성 등을 총망라하고 통합한 개념을 발레 역량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의 무용수 및 안무자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에도 발레 역량을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무용

수의 양성과 선발에 적용한 사례는 드물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내에서 교육학, 심

리학 등에서 주목받고 있는 역량 개념부터 무용 및 발레 연구에서 진행된 역량 개념을 살펴보고 발레 역량의 

개념 규정을 위한 체계적 문헌 분석을 시행하였다. 핵심 문헌으로 총 20개의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검토한 결

과, 발레 역량의 개념화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전제하였다. 첫째, 무용 역량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하기

에는 무용 장르별 역사와 배경, 동작의 특이성과 테크닉 발전 및 운영원리에 차이가 있기에 타 무용 장르와 차

별화된 발레 역량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발레 역량의 개념 정의 및 이론적 수준에서의 하위 요소 

구분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규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 결과 이론적 수준에서 발레 역량의 개념과 하

위 요소를 제안하면 첫째, 발레 역량의 개념은 “발레를 유능하고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잠정적으

로 정의하였다. 이는 발레라는 무용 장르를 포함하며 역량의 일반적인 정의에 따른 것이다. 둘째, 발레 역량의 

하위 요소는 문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 및 기술, 지식, 감성, 인성으로 구분하였다. 그간의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예술, 무용 및 발레 역량의 개념은 하위 요소들을 구분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기술, 지식, 태도의 3

가지 요소와 인성, 창의성, 영성 등과 같은 1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네 가지 요소들을 규정하는 

하위 요소의 명칭은 보다 체계적이며 실증적인 검토를 통해 새롭게 명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이

론적인 수준에서 발레 역량의 4가지 하위요소를 ‘발레신체 및 기술’, ‘발레지식’, ‘발레감성’, ‘발레인성’으로 잠

정적으로 명명하였다면,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후행되어 독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발레 역량의 체계적, 과학적 검증 및 지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실천 및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형 발레 역량의 규명을 위한 현장 연구가 필요하다. 체계적 문헌분석

을 통해 도출된 발레 역량의 개념은 이론적 수준에서 지침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

수의 발레 무용수 및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통계학적 분석을 통한 발레 역량의 하위 요소 범주화, 

척도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발레 역량의 개념에 대한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발레 교육과정의 재검토가 요청된다(홍애령, 

2015; Gaston, 2017; Foster, 2010). 발레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발레 기술 연습과 레퍼토리,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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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시연을 넘어 움직임에 얽힌 다양한 주제와 방법론을 찾기 위한 교수학습방법이 요구된다. 발레지식을 바

탕으로 실기연습에 적용하고 나아가 작품 창작과 무대 구성을 창의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발레 전문인으로서 공연예술, 문화예술교육, 전문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한 직무역량을 개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실기 중심 학습 외의 다양한 교수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전문무용수에게도 단순한 실기 연습의 반

복보다는 토론과 대화를 통한 협력학습이 중요하다는 점이 다수의 연구자에게 강조되어 왔다(Butterworth, 

2004; Lavender, 1996; Warburton, 2004). 그러므로 대학의 실기 수업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몸과 움직임

을 통해 독특한 개성을 찾아내고 경험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Bracey, 2004; Leijen et al., 2008).

넷째, 전문무용교육으로서 신체와 움직임에 관한 차별화된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수자는 학생들이 

발레를 통해 자신의 몸을 다스리고 단련시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Cohen, 

1993; Fortin, Long & Lord, 2002; Kovich, 1994). 이처럼 발레 역량의 개념화와 체계적 검증을 통해 현

행 초중등학교 및 전문 발레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점검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예술가를 양성하는 발레교육

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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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ystematic Literature Analysis for the Conceptualization of 

Ballet Competency

Park, Jae-Hong Hansung Univ.⋅Hong, Ae-Ryung Sangmyung Univ.

This study conducted basic research for the theoretical conceptualization of ballet competency as 

fundamental concepts for the education, selection and developing professionalism for ballet dancers and 

students. Ballet, which is considered the leading genre in popularization of dance, considers the physical 

abilities and excellent techniques of the dancers as skills. Therefore, studies on dances are largely based 

on the performance and high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techniques and methods related to 

dance performances. For this reason, there are little studies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on the concept 

of the competencies required for ballet dancer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basic research for the 

conceptualization of ballet competencies as a systematic literature analysis that identifies the implications 

and premises based on the concepts of competencies in art and dance.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e conceptualization of ballet competencies and the subcategories (ballet body and 

techniques, ballet knowledge, ballet emotions, ballet character) on a theoretical level, and suggests the 

need of a systematic and scientif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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